
사탕

사탕을 나누는 건 

쉬웠지만, 복음을 

나누는 것은 과연 

어떨까?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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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마이크 블레이크

브래드	윌콕스

실화에	근거함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어린이 

노래책, 90쪽)

“사탕 먹을래?” 호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시내버스에서 친구 페드로에게 갈색 

사탕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페드로는 “좋아.” 하며 손을 뻗어 

사탕을 받아서 입으로 쏙 

넣었습니다.

호세는 작은 봉지에서 

노란 사탕을 꺼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페드로와 호세는 

잠잠했습니다. 둘은 

아르헨티나의 큰 

도시에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매일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지루한 시간을 

달랠 작은 봉지 

사탕을 살 수 있도록 

매일 호세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더 먹을래?” 

호세가 갈색 사탕을 

한 줌 내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페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싫어해? 

진짜 맛있는데.”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던 호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커피 맛이라서 

그래.”

“커피 맛을 왜 싫어하는데? 맛있지 

않아?”

“음, 나는 몰몬이거든. 우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그래서 익숙한 맛이 아닌 것 

같아.”

페드로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몰몬이 뭐야? 그리고 왜 커피를 안 

마시는데?”

“몰몬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잘 보살피길 

바라신다고 믿기 때문에 커피나 

차, 술을 마시지 않아. 그리고 

담배도 피우지 않지.”

“하지만 이건 그냥 

사탕인데, 뭘. 게다가 진짜 

커피도 아니잖아.” 페드로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먹기 

싫어.” 호세의 말에,

페드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커피맛 

사탕은 다 나한테 줘도 돼. 

교회에서는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배우지. 재미있는 노래도 많이 

배우고 말이야. 사실,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전부 노래도 하고 

말씀도 할 거야. 나랑 같이 교회에 가도 

되냐고 너희 엄마한테 여쭤 보지 않을래? 

선교사도 만날 수 있어.”

“좋아.” 페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가면 다른 아이들도 

너처럼 커피맛 사탕을 먹지 않고 모아 

두었을까?”

호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나눠 줄 

거야!”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9편에서	이	계시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	몸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일러	줍니다.

좋은 것:

과일

채소

곡물

약간의	고기

나쁜 것:

술

담배와	마약

커피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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